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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기 남녀 아동의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에 미치는

내현적 자기애적 성향과 자기통제의 영향*

The Influence of Covert Narcissism and Self Control on the Daily Stresses

of School-age Boys and Gir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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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covert narcissism and self control on

the daily stresses encountered by school-age boys and girls. The subjects were 517 children who attended

in elementary schools in Daegu and Gyeongbuk Province. Self reporting questionnaires were used to

investigate covert narcissism, self control and daily stresses. The data thus collected were analyzed by

means of Pearson's correlation, multiple regression, using SPSS Win 19.0.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In term of daily stresses, the regression findings indicated the main effect of covert narcissism and self

control. Daily stresses increased as school-age boys’ and girls’ covert narcissism increased or

their self control decreased.

(2) Covert narcissism influenced more on daily stresses than self control did for both boys and girls.

(3) There were significant interactions between school–age girls’ covert narcissism and self control

in term of daily stresses.

Key Words：내현적 자기애적 성향(covert narcissism), 자기통제(self control),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

(daily stresses).

Korean J. of Child Studies

Vol. 34, No. 4, 53-64, August 2013

DOI：dx.org/10.5723/KJCS.2013.34.4.53

www.childkorea.or.kr

pISSN1226-1688

eISSN2234-408X



54 Korean J. of Child Studies Vol. 34, No. 4, 2013

- 54 -

Ⅰ.서 론

학교 폭력 문제가 점증하면서 아동이 경험하

는 학교 폭력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일상에서의 스트레스가 비행이나 일탈

등 폭력의 주요 요인(Agnew, 1997, 2001; Kerig,

Ward, Vanderzee, & Moeddel, 2009)임을 고려

해 볼 때, 외부로 드러난 학교 폭력만큼이나 그

이면에 놓여 있는 일상적 스트레스에 관심을 기

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일상에서 발생하는 스

트레스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는 2004년부터

5년 간 추적 조사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소년패널자료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초등학

생의 우울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생활 스트레스

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Park, Park, & Kim,

2012)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아동의 스트레스

가 학교 폭력과 같은 사회 관계적 측면에서의

문제 뿐 아니라 우울과 같은 심리 정서적 측면

의 문제와도 관련있다는 사실은 학교 폭력이나

우울 등 사회적 부적응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나 수단으로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를 고

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학교 폭력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나

우울 예방을 위한 수단으로 스트레스를 고려할

수 있지만 스트레스를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스트레스가 신체적, 심리적,

행동적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

(McMahon, Grant, Compas, Thurm, & Ey, 2003)

은 매우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스트레

스는 개인을 둘러싼 환경의 요구가 개인의 신체

적, 정신적 능력을 초과하거나 위협하는 상황 즉

‘개인’과 ‘개인을 둘러싼 환경’간의 균형이 깨지

는 상황에서 개인 자신의 안녕감(well being)을

위협한다고 느껴질 때 발생한다(Lazarus &

Folkman, 1984; Wheaton & Montazer, 2009). 이

러한 스트레스는 외상적 스트레스(traumatic stress),

중대한 생활 스트레스(major life stress),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daily hassles) 등 다양한 범주로

구분될 수 있다. 전쟁이나 유괴 등과 같은 외상

적 스트레스 또는 부모의 이혼이나 교통 사고

등과 같은 주요한 생활 스트레스는 매우 심각한

수준의 스트레스이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이 경

험할 가능성은 희박하거나 매우 한정된 것이 특

징이다. 이와 달리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는 가정

이나 학교 등 매일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짜증스

럽지만 경미하고 사소한 수준의 스트레스로 대

부분의 일반 아동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다

(Carter, Anderson, Hacket, Feigin, Barber, Broad,

& Bonita, 2006).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는 사소

하고 경미하여 쉽게 간과될 수 있지만 일상에서

반복되고 누적되어 만성화된다는 점 그리고 몇

개의 생활 환경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다

는 점 때문에 외상적 스트레스나 중대한 생활

스트레스보다 신체, 심리적 적응에 더 위협적일

수 있다(Almeida, 2005; Crnic & Greenberg,

1990; Morales & Guerra, 2006).

일반적으로 학령기 아동은 다양한 형태의 생

활 스트레스를 경험하지만 부모와의 관계에서,

친구와의 관계에서 그리고 학업과 관련된 문제

에서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의 대부분을 경험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Min & Yoo, 1998).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는 스트레스의 객관적 양도 중요

하지만 스트레스에 대한 주관적 양, 즉 지각 정

도가 중요하다(Cohen, Kamarck, & Mermelstein,

1983). 동일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경험되거나

인식되는 스트레스 양은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

이다. 따라서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를 관리하거

나 지도하는데 있어 고려할 것은 일상으로부터

의 생활 스트레스를 누가 더 많이 경험하거나

인식하느냐 하는 것이다.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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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각이 주관적이라는 사실 때문에 스트레스

의 높고 낮음의 인식은 개인 내적 특성에 의해

영향받기 쉽다. 다양한 개인 내적 특성 중 내현

적 자기애적 성향은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 지각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요인으로 고려

될 수 있다. 내현적 자기애적 성향이란 겉으로

대단한 사람으로 보여지길 열망하지만 내면으

로 취약한 자기개념을 가진 사람의 인성 특성을

나타내는 말이다(Wink, 1991). 일반적으로 내현

적 자기애적 성향을 가진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대단한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웅대한 자

기상의 욕구를 지닌다. 그러나 웅대한 자기상의

욕구를 내면으로 억압하는 특성을 지닌다. 이들

은 자신에 대한 타인의 평가나 반응 또는 비난

에 지나치게 민감하며, 소심하고 대인관계에서

두려움이 많다(Cooper, 1998; Wink, 1991). 이러

한 내현적 자기애적 성향 때문에 내현적 자기애

적 성향을 지닌 아동은 일상적 생활에서 보다

높은 스트레스를 지각할 가능성이 있다. 내현적

자기애적 성향의 아동들은 일상적 생활 스트레

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모나 친구와의 갈등

관계나 긴장 관계 시, 부모나 친구의 질책이나

비난, 또는 무시 등에 대해 민감하게 해석할 가

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는 내현적 자기애

적 성향 뿐 아니라 자기통제에 의해서도 영향받

을 수 있다. Walter Mischel(1974)의 마시멜로

실험으로 잘 알려진 자기통제란 장기적인 목표

를 추구하기 위해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

(Rosenbaum, 2000; Vohs & Baumeister, 2004),

유혹에 저항(Magen & Gross, 2007)하거나, 바

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억제하거나 변화시키는

능력(Tangney, Baumeister, & Boone, 2004) 등

목표, 요구, 규칙이나 기준에 맞게 행동하기 위

해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 행동을 규제할 수

있는 개인 내적 능력을 말한다. 이러한 자기통

제는 높은 학업성취와 자아존중감, 안정된 애

착, 긍정적 정서 및 낮은 불안과 우울 등 사회

적 성공이나 적응을 예측하는 중요 변인으로 인

정되고 있다(Tangney et al., 2004). 자기통제가

낮은 불안과 우울 등 부정적 정서와 부적 관계

를 나타내듯 스트레스와도 부적 관계를 보일 가

능성은 높다. 자기통제가 높을수록 직면한 스트

레스 상황을 보다 통제 가능하거나 극복 가능하

다고 평가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스트레

스를 지각(Bowlin & Baer, 2012)할 수 있기 때

문이다.

내현적 자기애적 성향이 일상적 생활 스트레

스를 높이 지각하도록 하는 개인 내적 인성 특

성이라면, 자기통제는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를

낮게 지각하도록 하는 개인 내적 인성 특성이

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내현적 자기애적

성향은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를 보다 높이는

위기 요인이라면, 자기통제는 일상적 생활 스트

레스를 보다 낮추는 보호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내현적 자기애적 성향과 자기통제 모두가 개인

의 내적 심리 특성을 이루는 요인임을 고려해

볼 때 아동의 내적 심리 특성 중 위기 요인인

내현적 자기애적 성향과 보호 요인인 자기통제

가운데 어느 요인이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를

보다 더 많이 설명하고 있는지를 규명할 필요

가 있다.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를 지각하는데 더 영향

을 미치는 개인 내적 인성 특성이 위기 요인인

지 또는 보호 요인인지에 따라 학령기 아동의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를 조기 관리하거나 지도

하는 접근 양상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학령기 아동이 지각하는 일상적 생

활 스트레스에 미치는 내현적 자기애적 성향과

자기통제의 유의미성(주효과)을 살펴보고 두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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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상대적 영향력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영향이 내현적 자기애적 성향과

자기통제의 상호작용에 의해 변화되는가(상호

작용 효과)도 살펴보고자 한다. 내현적 자기애

적 성향과 자기통제간 상호작용에 의해 학령기

아동이 지각하는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의 정도

가 변화됨이 확인된다면,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

이 될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학령기 아동의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에 대한

내현적 자기애적 성향과 자기통제의 영향력 및

이들 변인간 상대적 영향력 그리고 상호작용 효

과를 살펴보고자 하는 이 연구에서는 자료 분석

을 남아와 여아로 나누어 실시하고자 한다. 학

령기 아동의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국내 연구에서는 성차가 없다는 연구(Park,

2011), 여아가 남아보다 스트레스가 높다는 연

구(Park et al., 2012),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 중

부모관련 스트레스는 남아가 여아보다 높다는

연구(Hwang, 2006; Park, 2011; Sim, 1998), 여

아가 남아보다 친구관련 스트레스는 높다는 연

구(Han & Yoo, 1996; Sim, 1998) 등 일상적 생

활 스트레스와 성차에 관한 연구결과가 일관되

지 않고 있다. 일관되지 않은 선행 연구결과만

으로도 학령기 아동의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에

미치는 관련 변인간 영향력을 남아와 여아로 나

누어 분석하는 것은 어느 정도 명분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성차를 구분해 연구

문제를 분석하고자 하는 주요 의도는 학령기 아

동의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에 미치는 독립변인

간 상대적 영향력이나 상호작용 효과에서 남아

와 여아간에 차이가 나타날 경우 성별을 고려한

중재 활동 구성의 필요성을 제안하는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지금까

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학령기 남녀 아동의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에 대한 내현적 자기애

와 자기통제의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학령기 남녀 아동의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에 대한 내현적 자기애와

자기통제의 주효과는 유의한가?

<연구문제 3> 학령기 남녀 아동의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에 대한 내현적 자기애

와 자기통제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4> 학령기 남녀 아동의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에 대한 내현적 자기애

와 자기통제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한가?

Ⅱ.연구방법

1.연구대상

이 연구는 대구경북지역의 5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5, 6학년 남녀 아동 517명을 연구 대

상으로 하였다.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5, 6학년

이 되면 학업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면서 부모와

의 갈등 관계가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다.

뿐만 아니라 성숙한 또래 관계 형성에 대한 사

회적 기술 부족으로 또래와의 관계 형성에서도

어려움을 경험한다. 이처럼 초등학교 고학년 시

기는 학업과 부모, 또래 등 다양한 생활 영역에

서 증가된 스트레스를 경험하기 시작하므로 일

상적 생활 스트레스에 대한 주의와 관리가 본격

적으로 요구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5, 6학년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이 시기 아동의 일상적 생활 스트레

스에 대한 조기 중재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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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517명 아동 중 5학년

아동은 287명(55.5 %), 6학년 아동은 230명

(44.5 %), 남아는 263명(50.7 %), 여아는 256명

(49.3 %)으로 나타났다. 아버지 연령은 30대가

102명(19.7%), 40대가 392명(75.5%), 50대 이상

이 25명(4.8%), 어머니 연령은 30대가 242명

(46.67%), 40대가 272명(52.4%), 50대 이상이 5

명(1.0%)로 나타났다. 아버지 학력은 고졸 이하

91명(17.6%), 전문대졸 이상이 426명(82.4%),

어머니 학력은 고졸 이하 117명(22.6%), 전문대

졸 이상이 400명(77.4%)로 나타났다. 월소득

300만원 미만 가구는 118명(36.4%), 300-400만

원 미만 가구는 148명(28.6%), 400만원 이상 가

구는 181명(35.0%)로 나타났다.

2.측정도구

1)학령기 아동의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

학령기 아동의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는 Min

과 Yoo(1998)가 개발한 학령기 아동의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였다. 학령기 아동

의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는 ‘부모님이 나의 조

그만 실수나 잘못에도 지나치게 화를 내거나 야

단치셔서’, ‘부모님이 내 생각이나 의견을 존중

해주지 않아서’, ‘나를 좋아하는 친구가 없어서’,

‘친구들이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을 잘 들어주지

않아서’, ‘성적이 떨어질까봐’, ‘노력해도 기대

만큼 성적이 오르지 않아서’, ‘조그만 일에도 잘

난 척 하는 친구 때문에’, ‘친구들이 이야기 하

면서 나쁜 말이나 욕을 자주 사용해서’ 등과 같

이 부모, 친구, 학업과 관련된 35개의 스트레스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각 문항은 ‘전혀그렇지 않

다(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Likert

측정하였다. 35문항으로 이루어진 이 척도의 문

항간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Cronbach's α는 .94

로 나타났다. 응답가능 범위는 35-140점이며 점

수가 높을수록 일상 생활로부터 보다 많은 스트

레스를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2)학령기 아동의 내현적 자기애적 성향

학령기 아동의 내현적 자기애적 성향을 측정

하기 위해서 Gawk, Hong과 Han(2010)이 개발

한 아동용 내현적 자기애 척도를 사용하였다.

내현적 자기애적 성향은 ‘다른 아이들이 나를

무시하면 똑같이 해준다’, ‘창피를 당하면 그것

에 대해 계속 생각하고 괴로워하는 편이다’, 나

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을 보면 이해할 수 없

다’ 등의 12문항으로 이루어졌다. 각 문항은 ‘전

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4

점)’의 4점 Likert 측정하였다. 12문항으로 이루

어진 내현적 자기애의 문항간 일치도에 의한 신

뢰도 Cronbach's α는 .84로 나타났다. 응답가능

범위는 12-48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내현적 자기애적 성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3)학령기 아동의 자기통제

학령기 아동의 자기통제를 측정하기 위해서

Kendall과 Wilcox(1979)가 개발한 자기통제 척

도(Self-Control Rating Scale：SCRS)를 사용하

였다. ‘나는 어떤 일이나 공부를 할 때, 매일 일

정하게 한다’, ‘나는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당

장 가져야 한다’, ‘나는 행동하기 전에 생각하는

편이다’ 등의 3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

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부터 ‘매우 그

렇다(5점)’의 5점 Likert로 측정하였다. 문항간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Cronbach's a는 .87로 나

타났다. 응답가능 범위는 33-16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자기통제를 보다 높이 지각하

고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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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mean(SD) of covert narcissism, self control and daily hassles for boys and girls

Variables Min∼ Max Mean(SD)

Boys

Covert narcissism 1∼ 4 2.07(.49)

Self control 2.09∼ 4.58 3.36(.48)

Daily hassles 1∼ 3.06 1.84(.47)

Girls

Covert narcissism 1∼ 3.42 2.09(.48)

Self control 1.97∼ 4.91 3.57(.51)

Daily hassles 1∼ 3.83 1.86(.54)

<Table 2> Correlation of independent variables (boys the diagonal below, girls the diagonal above)

Variables A B A×B

Covert narcissism(A) 1 -.40*** .36***

Self-control(B) -.26*** 1 -.13*

A×B -.09 -.13* 1

*p < .05. ***p < .001.

3.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분석은 SPSS Win 19.0프로그램

의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 중회귀분석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분석결과는 유의수준 .05에서 검

증하였다.

Ⅲ.연구결과

연구문제를 분석하기 전에 관련 변인에 관한

평균 및 표준편차를 남아와 여아별로 살펴보았

다. Table 1에서와 같이 학령기 남녀 아동 모두

의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는 평균 1.84와 1.86으

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현적 자기애

적 성향 역시 남아 2.07, 여아 2.09로 높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기통제는 남아

3.36, 여아 3.57로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1.학령기남녀아동의일상적생활스트레스에

대한 내현적 자기애적 성향과 자기통제의

영향

학령기 남녀 아동의 내현적 자기애적 성향과

자기통제의 영향을 연구문제 1-1)독립변인의

주효과, 연구문제 1-2)독립변인간 상대적 영향

력 그리고 연구문제 1-3)독립변인간 상호작용

효과를 알아보고자 한 연구의 목적을 해결하기

위해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학령기 남아의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를 종속변인으로 그리고

내현적 자기애적 성향(A)과 자기통제(B), 그리

고 내현적 자기애적 성향과 자기통제의 상호작

용(A×B)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중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내현

적 자기애적 성향(A)과 자기통제(B)의 독립변

인은 각 변인에서 평균값을 뺀 센터링 된 변인

을 사용하였으며 상호작용 변인(A×B)은 센터

링 된 변인을 서로 곱한 것을 사용하였다(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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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of daily stresses with covert narcissism and self-control

for boys and girls

Gender Variables
Daily stresses

R
2

adjR
2

F(df)
B β

Boys

Constant 64.15

.22 .21
24.35***

(3, 258)

Covert narcissism(A) 1.22 .43***

Self-control(B) -.12 -.12*

A×B .00 .001

Girls

Constant 65.68

.37 .36
49.42***

(3, 251)

Covert narcissism(A) 1.43 .44***

Self-control(B) -.36 -.32***

A×B -.02 -.11*

*p < .05. ***p < .001.

2003). 이는 상호작용 변인 투입으로 인한 독립

변인간 다중공선성을 예방하기 위해서이다. 한

편 중회귀분석의 가정 조건의 충족 여부를 알

아보기 위해 독립변인간 상관관계, 공차한계값

과 분산팽창계수, 그리고 Durbin-Watson 계수

를 알아보았다. 남아의 상관관계는 Table 2에서

나타나듯 절대값 .09에서 .26사이, 공차한계값

인 Tolerance는 .91에서 .97사이, 분산팽창계수

VIF 값은 1.04에서 1.10으로 나타나 독립변인간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리고 Durbin-Watson(D-W) 계수가 2.04로 나타

나 오차항간 자기 상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Yang, 2002). 여아의 상관관계는 Table 2에서

나타나듯 절대값 .13에서 .40사이, 공차한계값

인 Tolerance는 .75에서 .87사이, 분산팽창계수

VIF 값은 1.16에서 1.34로 나타나 독립변인간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리고 Durbin-Watson(D-W) 계수가 2.01로 나타

나 오차항간 자기 상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Yang, 2002). 이는 중회귀분석을 위한 기본 가

정을 충족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Table 3은 학령기 남아와 여아의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에 대한 내현적 자기적 성향과 자기통

제 등의 중회귀분석 결과다. 학령기 남아를 살펴

보면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는 내현적 자기애적

성향과는 정적 관계(β = .43, p < .001)의 유의한

주효과를, 자기통제와는 부적 관계(β = -.12,

p < .05)의 유의한 주효과를 나타냈다. 여아 역

시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는 내현적 자기애적 성

향과는 정적 관계(β = .44, p < .001)의 유의한

주효과를, 자기통제와는 부적 관계(β = -.32,

p < .001)의 유의한 주효과를 나타냈다. 이는 학

령기 남녀 아동 모두 내현적 자기애적 성향이

높을수록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를 높이 지각하

며, 자기통제가 낮을수록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

를 높이 지각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주효과를 나

타내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여기서 유의할 것

은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에 대한 내현적 자기

애적 성향과 자기통제의 전체적 설명량은 남아

(R2 = .22)에 비해 여아(R2 = .36)가 높다는 것이

다. 이는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에 대한 내현적

자기애적 성향과 자기통제 변인의 예측력이 여

아가 남아에 비해 높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한편 내현적 자기애적 성향과 자기통제의 주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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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토대로, 내현적 자기애적 성향과 자기통제의

독립변인 간 상대적 영향력을 Table 3에서살펴보

면 남아 여아 모두 내현적 자기애적 성향이 각각

.43과 .44로 자기통제 .12와 .32보다 높았다. 이는

남녀 아동모두 내현적 자기애적 성향이 자기통제

보다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를설명하는데 상대적

으로 더 영향력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에 대한 내

현적 자기애적 성향과 자기통제의 상호작용 효

과를 Table 3에서 살펴보면 여아만이 유의한 상

호작용 효과(β = -.11, p < .05)를 나타냈다. 여

아의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에 미치는 내현적 자

기애적 성향의 영향은 자기통제 수준에 의해 유

의하게 영향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아의 자기

통제 수준이 높은 경우 내현적 자기애적 성향이

높고 낮음에 따라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자기통제 수준이

낮은 경우 내현적 자기애적 성향이 높고 낮음에

따라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는 큰 차이를 보였

다. 이는 여아의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에 미치

는 내현적 자기애적 성향의 영향이 자기통제에

의해 조절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Figure 1과 같다.

<Figure 1> Interaction effects of covert narcissism

and self control on daily stresses in

school-age girls

Ⅳ.논의 및 결론

대구경북지역 초등학교에 다니는 5, 6학년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

에 미치는 내현적 자기애적 성향과 자기통제의

영향(주효과)을 살펴보고 독립변인간 상대적 영

향력 및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본 이 연구는 경

험적 자료의 연구문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음

과 같은 논의 및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학령기 아동의 일상적 생활스트레스는

남여아 모두 내현적 자기애적 성향에 의해 정적

영향을, 자기통제에 의해 부적 영향을 받는다.

내현적 자기애적 성향이 높은 아동에게서 보다

높은 생활 스트레스가 나타난 연구결과는 내현

적 자기애가 우울 등 부정적 정서에 영향을 미

친다는 선행연구결과(Kang & Jung, 2002)와 유

사한 것이다. 내현적 자기애자들이 대인간 맥락

에서 나타나는 위협에 대해 더 큰 스트레스를

경험(Besser & Priel, 2009)하는 것처럼 내현적

자기애가 높은 아동은 부모나 또래와의 관계에

서 생기는 갈등이나 긴장 상황을 보다 심각하게

평가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내현적 자기애적

성향의 사람들이 타인에 대한 비난에 민감하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한편 자기통제가 낮은 아동은 보다 높은 생

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자기통제와 스트레스 간 부적 관계

가 나타난다는 연구결과(Bowlin & Baer, 2012)

를 지지하는 것이다. 자기통제가 높다는 것은

상황적 요구에 맞춰 자신의 기본적인 욕구나 충

동을 억제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는 능력이 크다

는 것이다. 따라서 환경적 요구가 커지는 스트

레스 상황일지라도 자기통제가 높은 아동은 환

경적 요구에 순응 또는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크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상대적으로 적게 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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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볼 수 있다.

학령기 남아와 여아의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

에 대해 내현적 자기애적 성향은 부적 주효과

를, 자기통제는 정적 주효과를 나타낸 것은 내

현적 자기애적 성향은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를

악화시키는 심리적 위기 요인임을 그리고 자기

통제는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심

리적 보호 요인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둘째, 학령기 아동의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는

내현적 자기애적 성향과 자기통제에 의해 모두

유의미하게 설명되나 남녀 아동 모두 자기통제

보다 내현적 자기애적 성향에 의해 더 많이 설

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고려할 점은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에 대한 내현적 자기애적

성향과 자기통제의 전체적 설명량은 남아에 비

해 여아가 높다는 것이다. 이는 남아와 달리 여

아의 경우, 내현적 자기애적 성향과 자기통제가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를 예측하는데 있어 높은

예측력을 지니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한편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에 대한 내현적

자기애적 성향의 상대적 설명력은 자기통제에

비해 남아 여아 모두 각각 높았다. 이는 학령기

아동의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는 보호 요인인 자

기통제가 강할 때 보다 위기 요인인 내현적 자

기애적 성향이 강할 때 더 심각해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여기서 고려할 것은 여아의

경우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에 대한 내현적 자기

애적 성향의 상대적 설명력은 자기통제에 비해

약간 높았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남아의 일상

적 생활 스트레스에 대한 내현적 자기애적 성향

의 상대적 설명력은 자기통제에 비해 상당히 크

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는 학령기 남녀 아동

의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 관리에 있어 남여아

모두 심리적 위기 요인인 내현적 자기애적 성향

이나 자아통제에 대해 세심한 관찰과 지도가 이

루어져야 하지만, 남아의 경우 여아에 비해 보

다 더 많은 관심과 주의가 내현적 자기애적 성

향에 제공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셋째, 학령기 아동 특히 여아의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는 내현적 자기애적 성향과 자기통제

에 의한 상호작용에 의해 유의하게 변화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남아의 경우 일상적 생활 스트

레스에 미치는 내현적 자기애적 성향의 영향이

자기통제의 높고 낮음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

이지 않았다. 그러나 여아의 경우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에 미치는 내현적 자기애적 성향의 영

향은 자기통제의 높고 낮음에 따라 유의한 차이

를 나타냈다. 특히 내현적 자기애적 성향이 높

으면서 자기통제 수준이 낮은 경우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는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이는

내현적 자기애적 성향이 높으면서 낮은 자기통

제를 보이는 학령기 여아의 경우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에 상대적으로 취약함을 의미하는 것

이다.

내현적 자기애적 성향의 경우 자기상이 상처

입는 것에 예민하기 때문에 타인의 반응에 매우

민감하며 타인의 평가에 대해 과도하게 신경을

쓰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 때문에 부모나

또래와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불러

일으키는 부정적 상황이 발생될 때 내현적 자기

애적 성향이 높은 아동은 상대적으로 보다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내

현적 자기애적 성향이 높다하더라도 자기통제

가 높은 경우 일상적 생활 환경에서 지각되는

스트레스는 어느 정도 완화되는 것 같다. 이는

내현적 자기애적 성향이 높은 여아라 할지라도

Figur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기통제가 높은

경우 내현적 자기애적 성향이 낮은 여아에 비해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

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내현적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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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애적 성향이 높아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에 상

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는 학령기 아동 중 여아

의 경우, 자기통제력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스

트레스로 인한 부정적 정서 경험을 다소 완화시

킬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

기통제는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로부터 취약한

내현적 자기애적 성향의 여아를 보호할 수 있는

심리 내적 보호 요인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함

의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학령기 남녀 아동을 대상으로 일

상적 생활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개

인 내적 요인인 내현적 자기애적 성향과 자기통

제를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학령기 아동의 일

상적 생활 스트레스에 대한 심리적 위기 요인과

보호 요인을 규명하고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에

취약한 위기 요인을 보완하거나 완충할 수 있는

심리적 보호 요인을 각각 규명했다는데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학령기 아동의 일상적 생활 스

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개인 내적 측면

에만 국한함으로써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를 포

괄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점은 이 연구의 제한점

이라 할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학령기 아동

의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내적 특성 외에 개인 내적 특성을 보완하거나

조절(중재) 또는 매개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변수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 연구에

서는 자기애적 성향 중 내현적 자기애적 성향만

을 관련 변인으로 다루었다. 그러나 자기애적

성향은 내현적 자기애적 성향 외에 일반적으로

외현적 자기애적 성향으로 구분(Akhtar &

Thomson, 1982; Wink, 1991)되어 사용되고 있

다. 외, 내현적 자기애적 성향은 전통적으로 사

회적 부적응을 예측하는 지표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외현적 자기애적 성향이 갖는 건강

한 적응성이 부분적으로 보고(Emmons, 1984,

1987)되면서 외현적 자기애적 성향은 새롭게

조명되거나 재해석되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

는 사회적 부적응을 예측하거나 설명하는데 있

어 내현적 자기애적 성향이 외현적 자기애적 성

향보다 안정된 인성 특성으로 평가된다는 점

(Campbell, Rudich, & Sedikides, 2002)을 근거

로 내현적 자기애적 성향만을 다루었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외현적 자

기애적 성향을 토대로 학령기 아동의 일상적 생

활 스트레스에 미치는 외현적 자기애적 성향의

심리적 기능을 규명하였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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